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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여행

텔리아 가게를 나오자마자 페이스 타임

이 들어왔다. R이었다. 부스스한 얼굴로 

울먹인다.“엄마, 어떻게 된 거야? 연락이 

안 돼서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!”무척 걱

정 했나 보다.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

면서 서로 위로해 주었다.“그런데 말이야. 

여기 너무 좋아. 지금이라도 베르겐으로 

오면 어때? 함께 Norway in a Nutshell 하

러 가자! 해리도 데리고 와!”들뜬 엄마와

는 달리 R은 차분하게 사양했다.“엄마, 이

번은 엄마의 나 홀로 버킷 리스트 여행이

니까 나는 다음에 갈게.”우리는 자주 연

락하기로 하고 페이스 타임을 끊었다. 

갤러리 쇼핑 몰을 나왔다. 여전히 하늘은 회색이고 해가 

곧 지려고 하는지 어둑하고 추웠다. 다시 호텔로 돌아가야 

하는데 이때쯤은 너무 피곤해 휘청거리기 시작한다. 모든 

것이 괴로워졌다. 뭔가 마셔야 할 것 같아서 커피숍을 찾

아 보았다. 

갤러리가 있는 시내에서 광장 쪽으로 걸어 오면 왼쪽으로 

부두가 시작하는 지점이 있다. 그 곳이 베르겐 구 시가지

의 중심인 것 같았다. 바겐 만의 차가운 바닷물이 여기까

지 넘실거리고 그림같은 한자 스타일 건물들이 늘어선 브

뤼겐 풍경이 보인다. 오른쪽은  주택가로 올라가는 길이다. 

그 너머 동쪽에는 베르겐을 둘러싼 언덕과 산들이 보인다. 

시내에서 부두가 있는 광장으로 내려가는 길은 약간 경

사가 졌다. 비틀거리며 내려가는데 오른쪽 건물 안에 커피

숍이 보여 무조건 들어갔다. 넓은 매장에는 손님도 별로 없

고 일하는 사람도 몇 없었다. 학생인 듯한 어린 아가씨가 주

문을 받아 준다. 차를 한 잔 주문하고, 기운이 너무 없어 빵 

한 조각이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 진열대를 들여다 보았다. 

여러 가지 빵이 있는데 하나같이 크기가 어마어마했다. 모

양도 그저 단순하고 두리뭉실하다. 건포도가 박혀 있는 납

5. 베르겐 구 시가지 광장

작한 페이스트리 같은 것을 하나 달라고 

했다. 어찌나 큰지 거의 내 얼굴을 가릴 것 

같았다. 노르웨이 빵들이 다 이런지, 아니

면 이 커피숍 빵만 이런지 또 알 수가 없다. 

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단 것을 한입 

먹으니 정신이 들었다. 빵은 도저히 다 먹

을 수 없는 크기라 그만 먹고 가져가기로 

했다. 기운을 차리고 커피숍을 나왔다. 핸

드폰을 해결하고 뭔가 좀 먹고 나니 비로

소 여유가 생겨 아까 급하게 지나쳤던 광

장을 둘러 보며 지나간다. 광장 한가운데 

청동 조각상이 서 있었다. 목에 크리스마스 리스를 둘렀다. 

청동상은 정면으로 브뤼겐 부두를, 그리고 그 너머로 바다

를 바라다 보며 서 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베르겐 역사에

서 중요한 인물일 것이다. 나중에 누군지 알아보기로 했다. 

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팔고 있는 노점상을 만났

다. 검은 비닐을 깔아 놓고 그 위에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

진열해 놓았다. 소박하고 예쁘다. 단순한 장식품이지만 스

칸디나비아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. 계속 걸어가다가 베르

겐 스타일 맥도날드 매점을 만났다. 지금까지 본 맥도날드 

매장 중 가장 특이하고 지방색이 선명한 지점인 것 같았다. 

신기해서 잠시 서서 보고 있노라니 맥도날드 매장을 구경

하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. 광장에는 레

스토랑과 주점, 편의점 등이 잔뜩 어울려 있었고, 겨울이

라 그런지 사람들은 별로 다니지 않았다. 가끔 화려한 패딩 

코트를 떨쳐 입은 중국 젊은이들이 무리 지어 지나 다니는 

것이 보일 뿐 관광객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.

광장이 끝나가면서 다시 경사진 언덕길을 올라 호텔로 

가는 길이 나온다. 차가운 날씨는 한없이 젖어 있고 하늘

은 당장 비가 쏟아질 것처럼 잔뜩 흐렸다. 햇빛의 기미조차 

느껴지지 않는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. 나는 베르겐으

로 비를 찾아 왔으니까. 


